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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계청, 수도권 경제총조사 비대면조사 중심으로 변경

-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인터넷조사 기간도 연장(7.9.→ 7.25.) -

□ 통계청(청장 류근관)이 7월 30일까지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

중인 ｢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｣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 비대면 조사

중심으로 변경해 실시한다.

◦ 이는 7월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

따라 조사대상 사업체들의 안전한 조사 참여를 위한 조치이다.

□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간 중 불가피한 경우*를 제외하고는  

인터넷조사, 팩스, 이메일, 조사표 배포 후 회수(방역수칙 준수) 등 

비대면 조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.
*품목조사가 필요한 광업·제조업사업체, 대규모사업체등

□ 인터넷 조사 기간도 연장하여 원래 7월 9일(금)까지였지만 이를 사회적 

거리두기 4단계 종료일인 25일까지 연장한 것이다.

 ◦ 인터넷 조사를 원하는 사업체는 조사원 또는 시·군·구 통계 상황실,

080 콜센터*(080-700-2020)로부터 참여번호를 제공 받아 시간에 구애 

받지 않고 경제총조사 홈페이지(www.ecensus.go.kr)에 접속하여 조사에

참여할 수 있다.  *콜센터 운영시간: 월~금 09:00~20:00 / 토 09:00~18:00

◦ 대면 조사 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, 조사원은 마스크 착용 등 

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조사를 진행한다.



□ 통계청은 “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이달 말까지 진

행되는 경제총조사도 조사방법과 인터넷조사 기간도 변경하였다”라며

“특히 조사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의

어려움이 더 가중되었지만, 사업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참여가 정확한

통계작성의 밑거름이 되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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